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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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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Social Network Service(SNS)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중

요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은 중독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부적응적 사용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

으로 대인관계 문제 및 중독의 유력한 발달적 기원으로 알려진 애착과 SNS 사용양상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두 변인의 관계를 부적응

적 대인관계 행동 및 동기 요인인 과도한 재확인 추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

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척도와 친밀관계 경험 척도-개정판, 우울한 대인관계 질

문지-재확인 추구 하위척도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과도한 재확인 추구는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과도한 재확인 추구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개선하고자 할 때 애착불

안이나 과도한 재확인 추구와 같은 대인관계 관련 특징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주요어: 애착불안, SNS 중독경향성, 과도한 재확인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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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또한

각 개인이 맺는 대인관계의 양과 질은 다양한 심

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정신건강 분야에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특히 직접적인 접촉이 이

루어지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관련 연구

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진 주제였다. 이 영역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꼽자면

온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사회적 관계와

집단의 형성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빠르고 다

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Papacharissi, 2004). 이처럼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 형태에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른 Social Network Service(SNS)의 빠른 성장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를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현대인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SNS의 발전과 확산의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 공유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 사

용자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부적응적인 방식으

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SNS 사용에 과도하게 몰두할 경우 중독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SNS 중독이란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 및 내성이 나타나는 등 일상생활

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소영, 김종남,

2014). SNS 중독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

람 등의 정식 진단체계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진단 명칭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다양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행동임에 틀림없

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을 일종의 연속선인

SNS 중독경향성으로 개념화하여 관련 특징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오윤경, 2012; 정소영, 김종남, 2014).

SNS 중독경향성은 정신적 피로감(윤명숙, 김

남희, 2018)이나 우울 및 불안(김경호, 2016;

Hui-Min, Sang-Min, & Moon, 2014)과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Sampasa-Kanyinga &

Lewis, 2015). 이처럼 SNS 중독경향성이 현대인

의 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연구들

(예: 위험 요인 탐색 연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차유빈, 2015; Andreassen, 2015; Karaiskos,

Tzavellas, Balta, & Paparrigopoulos, 2010).

　SNS를 이용하는 동기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

양하게 분류되어 왔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이용 동기로는　대인관계 추구, 자

기표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의 동기 등이

있다(안지은, 우도현, 성현아, 배성만, 2020). 또한

국내 이용자들에게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자

친교 및 교제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80%

를 넘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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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인관계적 요소는 SNS의　주된 이용 동

기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서 현실에서의 문제

적 대인관계와 SNS의 과도한 사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신미경

(2015)은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

실의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온

라인상에서 대안적인 관계형성을 시도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개인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애착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82). Ainsworth(1989)에 따

르면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은 기본적인

정신건강의 토대가 되고, 자기 통합감과 자기 가

치감의 발달, 타인과의 관계 형성 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성장과정에 따라 애착대상은

부모에서 친구나 연인, 혹은 다른 사회적 관계

로 확대되어가고, 애착 패턴 역시 사건 및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Furman &

Buhrmester, 1992; Hazan & Shaver, 1994). 이처

럼 부모로부터 또래나 연인 등으로 애착 대상이

전환된 것을 성인애착이라 한다.

성인애착은 ‘회피’와 ‘불안’의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Brennan & Bosson, 1998; Shaver &

Mikulincer, 2007). 관련 연구자들은 이 두 차원

중 하나 이상이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불안정 애

착, 두 차원이 모두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안정

애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Brennan

& Bosson, 1998). 먼저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타인을 멀리하는 특징을 지닌다.

Wallin(2007)은 이들이 독립성을 침해받는 것에

대한 공포감으로 타인과 과도하게 친밀해지는 것

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

적 교류를 차단하고 자신의 내적 어려움을 내비

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애착불안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은 타인과 가까워지려는 욕구를 지니지

만,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으며 타인의 반응에 매

우 예민한 특징을 지닌다(Brenan & Bosson,

1998; Shaver & Mikulincer, 2007).

한편, 애착은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

으로 알려져 왔다. Flores(2001)는 개인이 안정적

인 애착관계를 통한 친밀감과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이

와 같은 불쾌한 감정에 압도되어 그런 상태가 지

속되는 것이 중독 대상이나 행위에 집착할 가능

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독을 애착

의 장애로 표현하였다.

SNS 중독경향성과 보다 밀접할 것으로 예상되

는 성인애착의 차원은 애착불안이다. 타인과의 친

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애착회피

에 반해, 애착불안은 타인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SNS의 주요

이용 동기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성요안

나, 현명호, 2016; 안지은 외, 2020; 한국인터넷진

흥원, 2019),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를 온라인상에서 해소하려고 시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Ebeling-Witte, Frank, &

Lester, 2007),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현

실세계에서의 관계문제를 경험할 때 이를 만회하

거나 대체하기 위해 SN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

으며, 과도할 경우 SNS 중독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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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불안과 대인관계 문제 양상, SNS 사용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된 바 있다. 예컨대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은 대인관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

레스나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이지영, 권석만, 2006), 타인의 작은 반응에

도 과민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

하여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haver & Mikulincer, 2002; Tucker & Anders,

1999; Wei, Vogel, Ku, & Zakalik, 2005). 오프라

인 대인관계에서 경험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온라

인상에서 상호작용할 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에서는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타인의 반응을 이끌

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연구들을 통

해 관계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현실의 대인관계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이

선경, 김정규, 2019; Kuss & Griffiths, 2011).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면, 애착불안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의 경우 SNS를 이용해 좌절된 대인관

계 욕구를 충족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SNS를 일종의

대처전략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소외되

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Sheldon,

Abad, & Hinsch, 2011).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권예진, 김다빈, 서보경,

2019; 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김진숙, 문현

주, 최은, 2019; 박지수, 서영석, 2018; 이선경, 김

정규, 2019; 하태희, 2016).

애착불안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지만, 두 변인의 관계 기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애착불안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이

다. 사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온라인은 훌

륭한 소통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SNS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부적응적인 동기가 작

동할 경우이다. 관련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거절에 대한 강한 두려

움으로 인해 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집착하며,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의 반

응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cDermott et al., 2015; Shaver & Mikulincer,

2002; Wei et al.,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상대에게 큰 부담감을 주어

관계를 악화시키며, 거절이나 유기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성현, 2004;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따라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가치와 상대의 애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과도한 재확

인 추구(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ERS)를

들 수 있다. ERS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사

랑스럽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도

하게 재확인을 요구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Joiner, Metalsky, Katz, & Bea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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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ne(1976)에 따르면, 재확인 경향성이 높은 사

람들은 상대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직후에

불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대답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불안이 증가하게 되어

ERS를 나타내는 악순환의 과정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감을 유지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ERS를 나타낸다

(Rector, Kamkar, Cassin, Ayearst, & Laposa,

2011). 그러나 상대에게 반응의 진위를 질문하면

서 ERS 행동을 보이게 되면, 점차 상대방의 짜증

과 불만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거절과 단절을 초

래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Joiner & Metalsky, 2001).

애착불안과 ERS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

은 실제로 두 변인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Davila, 2001; Evraire & Dozois, 2011;

Evraire & Dozois, 2014; Mikulincer et al., 2003;

Shaver, Schachner, & Mikulincer, 2005; Stewart

& Harkness, 2015; Wearden, Perryman, & Ward,

2006). 유기에　대한　불안이 높은 개인이 관계를

맺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상대의 애정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은 초기 애착 이론에서 제

안된 바 있다(Bowlby, 1980, 1982). 이는 버림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욕구를 지닌

사람일수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신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반복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더욱 높

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속성들이 애착불안

인 개인이 ERS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착불안 및 ERS와 심리적 문제의 관계

를 탐색한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ERS는 우울이

나　건강염려증 등의 심리적 문제와 애착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g., Davila,

2001; Shaver, Schachner, & Mikulincer, 2005;

Wearden, et al., 2006).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ERS가

매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

혀진 바가 없지만, SNS 중독경향성에 밀접한 변

인들과 ERS의 관계를 탐색한 소수의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었다. 예컨대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과

ERS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에 따르면, ERS 수

준이 높을수록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행동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hai et al., 2020;

Mitchell & Hussain, 2018). 스마트폰을 이용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를 직접적으로 SNS 중독경향성과 연결 지을 수

는 없지만, SNS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기가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한국인터넷진흥

원, 2019), ERS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또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더불어 SNS 이용 동기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타인에게 인정받

고 긍정적 피드백을 추구하는 자기 확인 동기나

소속감을 느끼고 거절당하지 않고자 하는 유대감

확인 동기 등이 SNS 중독경향성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는데(성요안나, 현명호, 2016), 이처럼 자

존감을 높이고 애정을 얻고자 하는 두 가지 동기

는 ERS의 특징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애착불안 및 SNS 중독경향성, ERS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지지하

는 근거들이 있지만,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의 관계에서 ERS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탐색

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

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 시기는 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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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 가장 높은 SNS 이용률을 보이며(한국인터

넷진흥원, 2019),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

된 발달 과업인 만큼, 대학생 시기에서의 대인관

계 문제와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상정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애착불안과 ERS, SNS 중독경향

성이 각각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

계를 ERS가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총 273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 SNS를 사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2명을 제외한 271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자

61명(22.5%), 여자 210명(77.5%)이었으며, 평균 연

령은 만 23.05세(SD = 2.72)였다.　

측정도구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

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개발한 대학생

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SNS 이용과 관련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

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 회피, 가상세계 지향

성과 금단을 측정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 = 전혀 그렇

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예: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애착불안. 애착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하고 김성

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척도

–개정판(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애착

불안을 측정하는 18문항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7

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로 확인되었

다.

과도한 재확인 추구. ERS를 측정하기 위해

Joiner, Alfano와 Metalsky(1992)가 개발하고, 조

현주(1997)가 번안, 김슬기와 장혜인(2014)이

수정한 우울한 대인관계 질문지-재확인 추구

(Depress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ventory-Reassurance Seeking: DIRI-RS)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습관적 재확인 추구 경향성

2문항과 초과적인 재확인 추구 경향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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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실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에게 과도하게 재확인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예: ‘당신이 가깝게 느끼는 지인

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

해 자주 확인합니까?’).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는 .88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

인을 받고 진행하였다(2020-07-006). 승인 이후

대학생임을 인증한 후에 활동할 수 있는 대학 커

뮤니티에 연구 배경, 목적, 비밀 보장 등 연구에

대한 안내문을 올리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

힌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최종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0.0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의 내적합치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기본적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ERS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2)를 사용하였다. 이

는 Bootstrap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ERS, SNS 중독경향성 간

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

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불안

과 ERS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ERS와 SNS 중독경향성도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ERS

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ERS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모델 4)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1 2 3

1. 애착불안 -

2. 과도한 재확인 추구 .54** -

3. SNS 중독경향성 .61** .50** -

평균 62.27 10.66 52.87

표준편차 20.62 5.28 15.24

주. N = 271, ** p < .01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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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변인

예측

변인
Β SE t

SNS 중독경향성
애착

불안
.45 .03 12.56***

과도한 재확인 추구
애착

불안
.14 .01 10.52***

SNS 중독경향성

애착

불안
.36 .04 8.62***

과도한 재확인 추구 .68 .16 4.23***

*** p < .001

표 2.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과도한 재확인 추구의 관계

그림 1. 연구모형 및 주요경로의 계수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c는 전체효과, c‘은 직접효과임. *** p < .001

95%신뢰구간

B SE t 하한계 상한계

총 효과 .45 .04 12.56*** .38 .52

직접 효과 .36 .04 8.62*** .27 .43

간접 효과 .09 .02 3.94*** .05 .14

모형요약 R2 = .41, F(2, 268) = 92.72***

*** p < .001

표 3.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과도한 재확인 추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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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SNS 중독경향성

을 준거변수로 두고 애착불안을 예측변수로 투입

하였을 때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ERS를 준거변

수로 두고 애착불안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에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ERS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준거변

수로 설정하고 다른 두 변인을 예측변수로 투입

한 결과, 두 예측변수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모형은 SNS 중독경향성 분산의 41%를 설명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ERS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 방

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ERS를 거쳐 가는 경로

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애

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ERS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직접효과 또한 유의했기 때문에, ERS는 애

착불안과 SNS 중동경향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

경향성, ER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ERS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ERS는 서

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애착불안이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권예진, 김다빈, 서보경, 2019; 김보경, 백용

매, 허창구, 2016; 김진숙, 문현주, 최은, 2019; 박

지수, 서영석, 2018; 이선경, 김정규, 2019; 하태희,

2016). 애착불안과 ERS 간의 정적인 관계 또한

애착이 ERS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Evraire & Dozois,

2011). 이러한 결과는 관계에서 버림받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닌 사

람일수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등을 반복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RS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

색한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적 상관관계는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과 ERS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Elhai et al., 2020; Mitchell &

Hussain, 2018).

둘째,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ERS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

의 애착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분을 ERS가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및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관련

연구들은 불안 등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

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전략들이 중요할 수 있

음을 언급해 왔다. 예컨대 애착문제가 중독행동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제안한 Flores(2001)에

따르면,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애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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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스

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감당할만한 내적자원이 부

족하다. 이로 인해 쉽게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히

게 되며, 부정적 정서의 강도 또한 과도하여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Shaver &

Mikulincer 2007; Wei et al., 2005). 특히 이들은

부정적 정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응적

인 전략을 사용하곤 한다. 애착불안이 대인관계에

서의 애정에 대한 의심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이들

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일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재확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만,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애정에 대한

의심이 과도하게 촉발되어 지나치게 반복적인 접

촉 및 재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Collins &

Feeney, 2000). 앞서 소개한 대로 이러한 요구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어 관계를 악화시키

는 원인이 될 수 있다(김성현, 2004; Wei et al.,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의 SNS 사용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오프라인상에서 현재 관계

를 맺고 있는 상대의 정보를 확인하고 접촉하는

활동으로 인해 SNS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로,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위해 SNS 사용이 증

가할 수 있다. 온라인 소통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상호작용은 오

프라인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수반하는 경향

이 있다(Ebeling-Witte, Frank, & Lester, 2007;

Kalkan, 2012; Ward & Tracey, 2014). 특히 원하

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Desjarlais & Willoughy,

2010; Lee & Stapinshi, 2012). 또한 SNS는 ‘좋아

요’나 ‘팔로우’, ‘댓글’ 등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관계에서의 불안

을 감소시키고 관계욕구를 충족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시도가 과도해질

경우 중독경향성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애착불안이 SNS 중독경향성

에 이르는 유력한 경로들 중 하나를 밝혀내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대

인관계 갈등과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ERS가 부적응적인 SNS 사용과도

밀접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ERS의 병리학적 중

요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임상적 개입과정에서 염

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온라인 관련 중독행동은

치료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강하며 쉽게 재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ss & Griffith, 2014).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

표적인 이유로는 이들의 중독행동이 특정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중독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에게 필요

한 행동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중요

한 측면은 과도한 SNS 사용행동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인관계 욕구 및 행동 관련

문제는 애착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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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따라서 과도한 SNS 사용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SNS 사용 시

간을 줄이기 위한 행동 치료적인 개입에서 멈추

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를 함께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특히 애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과도한

재확인 경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SNS 사용에 있

어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이 과도한 재확

인 추구의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애착불안과 과

도한 재확인 추구가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실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센터를 통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

여 사회 기술 훈련 등이 제공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SNS 중독경향성과 과도한 재확인 추구

경향성, 애착불안이 밀접할 수 있음을 주의하면서

임상적 개입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근본

적인 문제개선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의 개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SNS 중독경향성의 고위험군 선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대학생들의 적응적인 SNS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의 SNS 사용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청소년 등의 주요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결

과를 재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

이나 기억편향 등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

독 관련 연구에서 자기보고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중독의 병리적 특성상 사용

정도를 과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문제를 호소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

변 사람들의 보고 또한 활용하여 측정의 정확성

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구조

화된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교차 타당도를 확보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ERS 척도는 실제 관계에서

의 과도한 재확인 행동을 측정한다. 이 도구를 이

용할 경우 현실세계와 온라인상에서 모두 재확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현상을 정확히 포착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 관계에

서는 재확인 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는 과도한 재확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선택적인 ERS를 보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증상의 심각도가 낮을 가능성

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과도한 재확인 추

구 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행동

패턴 또한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를 ERS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만 간접효과에 비해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나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설명

하는 또 다른 기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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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연구에서 측정한 측면이 실제 관계에서의

행동적 요소임을 감안할 때, 관련된 인지적/정서

적 측면을 추가로 탐색하는 것은 두 변인의 관계

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재확인을 추구하는 성향이 행동화되

지 않고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서만 발현되

었다가 SNS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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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Yurim Kim Jang-Wo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social network service (SNS) is an important service to develop and maintain

intimate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maladaptive behaviors like excessive use

may result in serious psychological problem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behaviors and attachment style that has been regarded as a reliable

developmental origin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addiction.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as examined and the median

effect of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tested. We administered self-reports that assess SNS addiction proneness,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and anxious attachment style to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N =

271), and conducted correlation and mediation analyses. Our results showed that anxious

attachment,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may be crucial to consider interpersonal features such as anxious attachment and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when treating SNS addiction proneness in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anxious attachment, SNS addiction proneness,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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